
만경창파(萬頃蒼波). 횡으로 종으로 줄맞

춘 벼 포기들이 넘실대는 김만평야는 다가

설수록 아득하다. 나라 안팎의 어지러움만

아니라면 저 들판 한 켠에 허수아비가 되

어 한 세상 허허롭게 머물다 간들 무슨 허

물이 될까 싶다. 흰 옷 입은 해오라기들 벼

포기들 사이로 해 종일 미꾸라지를 집어

올리는 이곳이야말로 반도의 문전옥답이

아니었겠는가. 남으로는 만경강. 서북으로

는 금강이 굽이치는 익산 땅은 수로교통의

요충지요, 군사적 요새였다. 여기에 풍부한

수량(水量)을 더하여 농업생산력까지 구비

하였으므로 익산은 고대 왕조들이 입맛을

당기기않을수없었을것이다. 

지난 호에서 한나절 넘게 미륵사지와 마

룡지를 둘러보고도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

하는 것은 용화산 그리메가 아직 미륵사지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까닭만은

아니다. 쌍릉의 봉분에 내린 잔디가 그 잔

뿌리를 들썩이는 까닭만도 아니다. 촌색시

처럼 얼굴을 붉힌 봉선화가 눈길을 주는

궁평 마을 담장 밑을 그냥 지나친다면 찬

바람이 들어도 첫사랑처럼 익산의 미련은

떨치지 못할 것이다. 어디 그 뿐이랴. 배롱

나무 아롱아롱 붉은 꽃빛 수를 놓는 듬직

한 오층탑 발 디딘 왕궁리 언덕은 혼자 가

슴에간직하기버거운풍경이다. 여기에궁

궐을 짓고 사원을 건축하지 않으면 못배겼

을 백제 무왕(600~641)의 충격이 이와 같

았을 것이고, 때 되어 무심한 방초로 솟아

나는 갈무리된 제국 건설의 비원도 이와

같았을것이다.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일대는 고대 궁궐

터 뿐만 아니라, 제석사지(사적 제 405호),

고도리 석불입상(보물 제46호), 왕궁리 오

층석탑(국보 289호), 사자사지, 오금사지

등 백제 시대의 크고 작

은 폐사지들이 널려 있

다. 백제의 30대 왕인 무

왕은 이곳을 중심으로

익산 천도를 꿈꾸며 새

로운 왕도 건설을 기획

했었다. 그리하여 그는

용화산 아래 민족 총화

로 미륵사를 창건한데

이어, 제석천의 힘으로

외침을 벗어나기 위해

왕궁 부근에 내불당 성

격인 제석사를 창건하

게되었다.

왕궁리사지 탐험은

삼례∙전주 방향의 1번

국도를 따라 도로변에

있는 왕궁리 사적들을 살피고, 제석사지와

고도리 석불입상을 차례로 순례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나, 제석사지의 매력을 떨치지

못하는 조바심은 곧장 궁평마을 농로를 달

려 제석사지로 향하지 않을 수 없다. 궁평

마을에서 제석사지를 찾기 위해서는 수미

산 허리를 헛돌 듯‘제석들’이곳저곳을 헤

매지 않으면 안 된다. 제석사지는 현재 홍

씨 집성촌인 왕궁리 247번지 일대에 걸쳐

있다. 마을 전체가 사지인 셈이다. 어디가

금당지이고 강당지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다. 익산시에서는 1998년 5월 이곳 일대를

사지로 지정, 발굴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전체가 사지이기 때문에 겨우 기와 터

정도만괭이질을했을뿐이다. 

제석사지의 창건에 관해서는 <관세음응

험기(觀世音應驗記)>에 그 기록이 나타나

있다. 창건연대는 밝힐 수 없으나, 벼락으

로 소실되었다가 중창되었으며, 어느 시기

에 다시 폐사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마을입구여남은노송들이허리를

비트는 솔숲이 칠층목탑이 있던 탑지이다.

들녘 한 가운데 자리한 솔숲이라 벼락을

자주 맞는 탓인지 부러진 소나무 가지들이

지금도빨갛게말라있다. 탑지에는전설같

은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는 듯 토루(土

壘) 중앙에 직사각형 구멍이 뚫려있는 심

초석이뒹글고있다. 탑지아래로는슬그머

니 들어찬 무덤 한기가 터가 센 탓인지 봉

분의 잔디가 엉성하여 이끼 앉은 묘비명조

차을씨년스럽기만하다. 담장과담장사이

로 늙은 감나무가 가지를 펴고,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외지인들의 기웃거림을 경계하는

눈치이다.

제석천은 수미산 꼭대기 희견성(喜見城)

에 사는 도리천의 왕이다. 그 이름이 Sakka

이므로 석(釋)이라 음역하였고, 신들의 임

금이므로 제(帝)라 하였으며, 그 본체가 신

(神)이므로, 천(天)이라 하였다. 제석천은

사천왕과 32천을 통솔하며, 불법과 불법에

귀의한 사람을 보호하고, 아수라의 군대와

싸운다. 백제의무왕은제석천의힘으로왕

실을보호하고, 국가의번영과백성들의안

녕을기원하기위해제석사를세웠으나, 하

늘은 뇌우를 내려 제국의 꿈조차 제행무상

임을일깨우려하였다. 

왕궁리역사유적전시관 공사가 한창인

오층석탑 주변엔 원형이 훼손된 토성이 길

게 호를 두르고 있다. 이른바 이것이 전라

북도기념물 제1호인 왕궁리토성이며, 이

토성 외에도 왕궁리를 중심축으로 반경

4~5 ㎞ 안에는 미륵산성, 익산토성 등 백

제시대의 여러 성곽이 밀집되어 있다.

1989년부터 시행된 국립부여문화재연구

소의 학술조사에 의해 왕궁리오층석탑을

중심으로그북편에금당, 강당지가있었던

것으로보이며, 출토된명문에의해대관사

(大官寺), 관궁사(官宮寺) 등 왕실의 원찰이

있었던것으로여겨진다. 

왕궁리 사지 답사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고도리 석불입

상이다. 고도리석불 입상은 1번 국도 왼쪽

논 가운데 서 있는데, 높이 4.2ｍ의 똑 같은

석불입상 2기가 옥룡천을 사이로 200ｍ가

량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 둘은 각각 남자

와 여자인데 평소에는 만나지 못하다가 섣

달 해일(亥日) 자시(子時)에 옥룡천이 얼어

붙으면 서로 만나 회포를 풀다가 닭이 울

면각자의자리로돌아간다는것이다. 마치

칠석날 견우와 직녀를 상징하는듯한 소박

하기만한 백제인의 인심을 엿볼 수 있다.

삼계를 초월한 부처조차 인간의 마을에 불

러 들여, 왕궁의 이정표이거나 수호신으로

삼은‘익산문화’의진면목이아닐수없다.  

<시인, 진각복지재단사무처장> 

다음은남원만복사지

사진=고영배기자

불불기기 22554477년년 88월월 1133일일 수수요요일일1166 www.buddhanews.com www.buddhanews.com 제434 호

여름날비오는들녘에서듣는부음(訃音)은쓸쓸하다. 빗물머금

은채글썽이는풀벌레들의초혼(招魂)은더없이비감(悲感)하다. ‘산

산이부서진이름이여. 허공중에헤어진이름이여….’소발자국을찍

으며, 녹슨철조망을헤집고남북을부지런히오가던‘민족기업인’

한사람이돌연우주속으로사라졌다. 무엇이그를역사의캄캄한벼

랑으로뛰어내리게했는가. 누가그를절망의나락으로밀어떨어트

렸는가. 찢겨도푸름을잃지않는청청한소나무. 그상처에대고네

탓내탓입방아를찢는세태야말로해충처럼무익한것이다. 소나무

는딱따구리를기르지만그딱따구리때문에결국은죽는다고했던

가. 동해그먼길을노잣돈아낌없이오갔다면그는이미장사꾼이아

닌‘급고독장자’일것이고,  ‘어리석은사람이어리석은짓을했다’

고깨달았다면그는이미범부가아닌‘통일보살’이었을것이다.

익산 왕궁리사지

장지현의

폐사지를 찾아서

익산 왕궁리 사지는 금마네거리에

서전주∙삼례방향의1번국도를따라

1.5㎞ 정도 가면 된다. 오층석탑이 있

는기양리일대는현재도궁궐터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석사지는 오

층석탑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2㎞

정도 떨어진 궁평마을에 있으며, 홍씨

집성촌인이마을전체가폐사지이다.

왕궁리사지터 가는길

사자사지∙오금사지등 폐사지 즐비

왕궁리 마을 전체가 제석사지…소실→중창→폐사

금당지 출토명문 大官寺∙官宮寺…왕실원찰 추정

◇덧없이흘러가는시간을무념으로바라보며그자리를천여년지켜온왕궁리5층석탑.

◇붉은소나무가부러지고썩은모습으로초석과함께하고있는제석사지.

백제 무왕 천도의 꿈 서린곳

옥룡천 경계로 석불입상 2기

‘견우와 직녀’상징 설화담겨

하천 얼어붙으면 서로 만나 회포

새벽에 닭 울면 각자의 자리로


